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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은 영유아의 생애초기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사회 발전을 촉진한다[1]. 보

육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영유아교사의 역할이 무

엇보다 중요하며, 국가수준의 보육·교육과정에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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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 관련 연구동향 분석:
2005년∼2022년 국내 학술지 논문 중심으로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Empowerment: Korean Articles Published in 2005 Through 2022

고슬기*, 김상림**

Seul Gi Ko*, Sang Lim Kim**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 관련 국내 학술지 논문의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5∼2022년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를 주제로 국내 KCI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 87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고, 게

재연도와 연구방법 및 연구주제에 따라 분석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국내의 영유아교사 임파워먼트 학술지

연구는 2005년에 처음 게재된 후 2022년까지 매해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둘째, 연구방법 측면에서 살펴보면 연구유

형은 ‘양적연구’, 자료수집방법은 ‘질문지법’, 자료분석방법은 ‘영향(경로)분석’이 우세했다. 이와 함께 연구대상으로는

‘유아반교사’와 ‘어린이집’이 더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측정도구로는 ‘Short와 Rinehart의 척도’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

다. 셋째, 연구주제 분석 결과 ‘임파워먼트의 영향력 연구’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영유아교사

의 임파워먼트 관련 연구에 대한 후속연구를 제언했다.

주요어 : 영유아교사, 임파워먼트, 연구동향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research trends of Korean articles on early childhood 
teachers’ empowerment published in 2005 through 2022. For this purpose, 87 articles were selected and 
analyzed by years, research methods, and research themes. As results, Korean article on early childhood 
teachers’ empowerment was first published in 2005 and then continuously conducted every year until 2022. In 
terms of research methods, ‘quantitative research’, ‘survey questionnaire’, and ‘analysis of effects’ were shown 
the most. In addition, ‘early childhood teacher’ and ‘daycare center’ showed more distribution and ‘the scale 
developed by Short and Rinehart’ was most used. As research themes, the most studies have investigated 
‘influence of empowerment’. Based on the results, we discuss and suggest on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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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대표적인 교사 역량으로 임파워먼트를 들 수 있

다. 즉, 현행 보육·교육과정인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

과정과 2019 개정누리과정에서 영유아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신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임파워먼트의 하

위요인에 해당한다[2, 3].

임파워먼트는 부여한다는 의미의 ‘em’과 권한을 뜻

하는 ‘powerment’의 합성어이다. 단어 자체로 해석하면

‘권한을 부여한다’라는 의미이다. 임파워먼트에 대한 학

문적 관심은 1980년대 초 사회학, 경제학, 경영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시작되었으며[4, 6], 1980년대 후반 교

육학 분야에서 교사의 임파워먼트에 대해 연구하기 시

작했다[7, 9]. 교사의 임파워먼트는 임파워먼트의 개념

을 교사에게 적용한 것으로 ‘교사 스스로 본인의 성장

을 책임지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10]. 영유아보육·교육 분야에

서도 교사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1997년 미네소타주에서 Marxen과 동료들이 유치원교

사의 임파워먼트 효과를 고찰한 것이 그것이다[11].

국내의 영유아교사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연구는

2005년 게재된 두 편의 논문에서 시작되었다[12, 13].

두 편 모두 보육교사를 연구대상으로 수행됐는데, 정혜

영과 박영준은 보육교사의 임파워먼트, 조직건강, 직무

만족도 간 인과모형을 분석하여 영유아교사 임파워먼

트의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했고, 김경혜와 김진숙은 보

육교사의 임파워먼트에 원장의 리더십 유형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안했다[12, 13]. 2005년은 보육서비스

의 질적 도약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이 전면개정되

어 시행된 첫해로, 국가 수준의 표준보육과정과 보육교

사 양성 재정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해이다. 이

를 통해 영유아교사 임파워먼트에 대한 국내의 초기 연

구가 영유아보육·교육과정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적,

제도적 노력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2005년 이후 국내연구는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유치

원교사를 대상으로 확장되었으며, 사회적 변화뿐만 아

니라 영유아·보육교육계의 변화에 부응하면서 지속적으

로 이루어져 왔다. 무엇보다 여성의 지위 향상과 맞벌

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영유아보육·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교사의 역할 및 보육·교육과정의 변화로 이어졌

다. 예컨대, 영유아의 재원 기간 증가와 아동학대 우려

로 질 높은 교사의 자율적인 판단과 적절한 교사역할

수행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임파워먼트의 중요성

과 영향에 대한 학문적 고찰이 수행되었다[14]. 또한,

2011년 5세 누리과정을 시작으로 2012년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전국의 유아교육기관에서 시행되고 2019년

유아중심과 놀이중심의 개정누리과정이 시행되면서, 교

사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점차 강조되어 권한이행을 의

미하는 임파워먼트에 대한 학문적 관심 또한 높아졌다.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는

자신의 성장과 업무능력 발달 및 영유아의 발달과 교육

그리고 나아가 보육·교육기관의 발전과 관계된다. 구체

적으로살펴보면, 영유아교사가임파워먼트수준을높게

인식할 때 자기개발 욕구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 또한, 임파워먼트에대한영유아교사의높은인식은

역할수행능력의증진으로이어졌으며, 나아가보육·교육

활동 및 유아와의 상호작용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18].

이상에서와 같이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는 영유아

보육·교육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이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가 2005년 처음 수행된 이후 지속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임파

워먼트와관련한선행연구동향분석은 2007년김민환에

의해 수행된 한 편의 연구에 국한될 뿐[19], 영유아교사

의 임파워먼트에 주목하여 최근에 분석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보육·교육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의 중요성에 주

목하고 이와 관련된 국내 학술지 논문의 연구동향을 분

석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 연구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술지의 선정범위를 KCI(Korea Citation Index)

학술지로 제한하며, 연구 시기는 관련 연구가 처음 게재

된 2005년부터 2022년까지로한정했다. 연구결과를통해

추후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 관련 연구설계와 임파워

먼트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한다. 이와같은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해설

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 관련 연구의 게

재연도 동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 관련 연구의 연

구방법(연구유형, 연구대상, 측정도구, 자료수

집방법, 자료분석방법) 동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 관련 연구의 연

구주제 동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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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본연구의분석대상은영유아교사의임파워먼트관련

국내 학술지 논문 87편이다. 학술지 유형은 연구 내용의

적절성과타당성을확인하기위해 KCI 등재지로제한했

으며, 게재연도는 해당 연구가 처음 등장한 2005년부터

2022년까지를 포함했다. 분석 대상 논문을 선정하기 위

해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제공하는학술연구정보서비

스 RISS에서 ‘유아교사임파워먼트’, ‘보육교사임파워먼

트’, ‘영아교사 임파워먼트’ 등을 주제어로 검색했다. 그

결과 총 95개의 국내 학술지 논문이 검색되었으며, KCI

등재지가 아닌 논문과 학술대회 발표 자료를 제외한 후

87편의 논문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확정했다.

2. 분석 방법 및 기준

1) 게재연도 동향 분석

분석대상 논문의 게재연도를 고찰하기 위해 연도별

빈도및백분율을사용하여분석했다. 분석시, 게재된학

술지명을 함께 분석했다.

2) 연구방법 동향 분석

(1) 연구유형

분석대상논문의연구유형을고찰하기위해유수경과

황해익의연구를토대로양적연구, 질적연구, 문헌연구의

3가지로 범주화하여 분석했다[20].

(2) 연구대상

분석대상논문의연구대상을고찰하기위해김민정과

김현주, 김정희와 김은심의 연구를 토대로 담임반 연령

대와 교육기관 유형을 분석기준으로 사용했다. 담임반

연령대는 ‘영아교사’, ‘유아교사’, ‘영유아교사’의 3가지로

범주화하고, 교육기관 유형은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

원및어린이집’의 3가지로범주화하여분석했다[21, 22].

(3) 측정도구

분석대상논문의측정도구를고찰하기위해영유아교

사 임파워먼트 척도의 개발자를 기준으로 분석했다.

(4) 자료수집방법

분석대상논문의자료수집방법을고찰하기위해정효

진과 배지현의 연구를 토대로 양적연구에 해당하는 ‘질

문지법’, ‘실험법’, ‘관찰법’, ‘검사법’, 질적연구에해당하는

‘심층면접’, ‘참여관찰’, 문헌연구에해당하는 ‘문헌조사’로

범주화하여 분석했다[23].

(5) 자료분석방법

분석대상논문의자료분석방법을고찰하기위해서현

선과동료들그리고송미선의연구를토대로양적연구에

해당하는 ‘기술통계분석’, ‘차이분석’, ‘상관관계분석’, ‘영

향(경로)분석’, 질적연구에 해당하는 ‘질적분석’, 문헌연

구에해당하는 ‘문헌분석’으로범주화했다. 1편의논문에

서 2개 이상의 자료분석방법을 사용한 경우 중복처리하

여 분석했다[24, 25].

3) 연구주제 동향 분석

분석대상논문의연구주제를분석하기위해선행연구

를참고하여임파워먼트가어떠한변인유형으로고찰되

었는가를토대로 7가지의연구주제를설정하여분석했다

[26]. 즉, 분석 시사용된 7가지 연구주제를기술하면, 임

파워먼트가 독립변인으로 사용된 ‘임파워먼트의 영향력

연구’와 ‘임파워먼트에따른변인차이연구’, 임파워먼트

가 종속변인으로 사용된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와 ‘변인에 따른 임파워먼트 차이 연구’, 임파

워먼트가 매개 또는 조절 변수로 사용된 ‘매개변수로의

임파워먼트 연구’와 ‘조절변수로의 임파워먼트 연구’, 그

리고 임파워먼트와 타변인 간 상관관계를 다룬 ‘임파워

먼트 관계 연구’이다.

Ⅲ. 연구 결과

1. 게재연도 동향 분석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 관련 국내 학술지 논문 87

편을 게재연도와 학술지명에 따라 분석했다. 먼저 게재

연도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게재연도 동향(N=87)
Figure 1. Trend of publication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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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와같이, 영유아교사임파워먼트관련논문

은 2005년(n =2, 2.3%)에 처음 게재되었으며 2022년까지

매해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연도별 게재 편수는 2006

년 1편(n =1, 1.2%), 2007년 4편(n =4, 4.7%), 2008년 2편

(n =2, 2.3%), 2009년 6편(n =6, 6.9%), 2010년 3편(n =3,

3.4%), 2011년 6편(n =6, 6.9%), 2012년 4편(n =4, 4.7%),

2013년 1편(n =1, 1.2%), 2014년 7편(n =7, 8.0%), 2015년

5편(n =5, 5.7%), 2016년 10편(n =10, 11.5%), 2017년 8편

(n =8, 9.2%), 2018년 5편(n =5, 5.7%), 2019년 9편(n =9,

10.3%), 2020년 2편(n =2, 2.3%), 2021년 7편(n =7, 8.0%),

2022년 5편(n =5, 5.7%)이었다.

다음으로게재된학술지명을기준으로살펴본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게제연도 학술지명 동향(N=87)
Figure 2. Trend of journal titles

그림 2에서와 같이영유아교사임파워먼트관련논문

이가장많이게재된학술지는『열린유아교육연구』 (n

=15, 17.2%) 였으며, 8∼9편이게재된학술지로는『학습

자중심교과교육연구』 (n =9, 10.3%), 『한국영유아보육

학』 (n =8, 9.2%)이 있다. 다음으로 4편(n =4, 4.6%)이

게재된 학술지는 총 3개(『생태유아교육연구』, 『아동

교육』, 『유아교육연구』)였으며, 3편(n =3, 3.5%)이 게

재된 학술지는 총 7개(『대한가정학회지』, 『미래유아

교육학회지』, 『열린부모교육연구』, 『유아교육학논

집』, 『코칭연구』, 『한국보육학회지』, 『한국생활과

학회지』), 2편(n =2, 2.4%)이 게재된 학술지는 총 4개

(『교육문화연구』, 『아동학회지』, 『열린교육연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였다. 마지막으로 1편(n =1,

1.1%)씩게재된 학술지는총 14개로, 학술지명을나열하

면 『교육공동체 연구와 실천』, 『교육종합연구』,

『문화와 융합』, 『어린이미디어연구』, 『인간발달연

구』, 『인문사회 21』, 『인지발달중재학회지』, 『한국

가족복지학』, 『한국교원교육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Global Creative

Leader (GCL)』,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JECE)』,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이다.

2. 연구방법 동향 분석

1) 연구유형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 관련 국내 학술지 논문의

연구유형을 분석했다. 그 결과 ‘양적연구’(n =87, 100%)

만 나타났고, ‘질적연구’와 ‘문헌연구’는실행되지않은것

으로 나타났다.

2) 연구대상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 관련 국내 학술지 논문의

연구대상을담임반연령대와교육기관유형에따라분석

했다. 먼저 연구대상의 담임반 연령대를 기준으로 살펴

본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연구대상 담임반 연령대 동향(N=87)
Figure 3. Trend of class ag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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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에서와같이 ‘유아교사’(n =44, 50.6%)와 ‘영유아

교사’(n =42, 48.3%)가 대다수였고, ‘영아교사’(n =1,

1.1%)는 소수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구대상의 교육기

관 유형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연구대상 교육기관 유형 동향(N=87)
Figure 4. Trend of Education Institution types

그림 4에서와 같이 ‘어린이집’(n =43, 49.4%)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n =28, 32.2%),

‘유치원’(n =16, 18.4%)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측정도구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 관련 국내 학술지 논문의

측정도구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측정도구 동향(N=87)
Figure 5. Trend of measurement tools

그림 5에서와같이세가지의측정도구가사용된것으

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Short와 Rinehart[27]의 척

도’(n =65, 74.7%)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다음으로

‘Spreitzer[28]의 척도’(n =18, 20.7%), ‘Leslie et al.[29]의

척도’(n =4, 4.6%)의 순이었다.

4) 자료수집방법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 관련 국내 학술지 논문의

자료수집방법을 분석한 결과, 양적연구 중 ‘질문지법’(n

=87, 100%)만 나타났다. 즉, 기타의양적인자료수집방법

과질적자료수집방법및문헌조사방법은나타나지않았

다.

5) 자료분석방법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 관련 국내 학술지 논문의

자료분석방법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자료분석방법 동향(N=166)
Figure 6. Trend of data analysis methods

그림 6에서와 같이 ‘양적자료분석방법’(n =166개,

100%)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영향(경로)분석’(n

=80, 48.2%)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관관계분석’(n

=53, 31.9%), ‘차이분석’(n =18, 10.9%), ‘기술통계분석’(n

=15, 9.0%)의 순으로 나타났다. 질적연구와 문헌연구의

분석방법은 나타나지 않았다.

3. 연구주제 동향 분석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 관련 국내 학술지 논문의

연구주제 동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주제 동향(N=87)
Table 1. Trend of research themes
변인유형 연구주제 n(%)

독립
임파워먼트의 영향력 연구 37(42.5)
임파워먼트에 따른 변인 차이 연구 1(1.1)

종속
임파워먼트에영향을미치는변인연구 21(24.2)
변인에 따른 임파워먼트 차이 연구 4(4.6)

매개 및
조절

매개변수로의 임파워먼트 연구 21(24.2)
조절변수로의 임파워먼트 연구 1(1.1)

상관관계 임파워먼트 관계 연구 2(2.3)
계 8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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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와 같이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연구주제는 ‘임파워먼트의영향력연구’(n =37, 42.5%)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 연구’와 ‘매개변수로의 임파워먼트 연구’(각 n

=21, 24.2%), ‘변인에 따른 임파워먼트 차이 연구’ (n =4,

4.6%), ‘임파워먼트관계연구’ (n =2, 2.3%), ‘조절변수로

의임파워먼트연구’와 ‘임파워먼트에따른변인차이연

구’ (각 n =1, 1.1%)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1의 변인 유형에 따라 사용된 변인을 구체적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

가 독립변인으로 설정된 연구의 경우 ‘임파워먼트의 영

향력 연구’ 37편에서는 종속변인으로 연속변인인 직무

만족도, 조직건강, 조직효과성, 소진, 조직헌신도, 교사

효능감, 교육전문성, 교직헌신, 경력몰입, 정서적몰입,

행복감, 이직의도, 유아교육공동체 구현 역량, 영유아

권리존중보육, 교사-영유아상호작용, 행복플로리시, 역

할수행, 자기개발 욕구 등이 사용되었고, ‘임파워먼트에

따른 변인 차이 연구’ 1편에서는 종속변인으로 비연속

변인인 유아교육공동체 인식이 사용되었다. 둘째, 영유

아교사의 임파워먼트가 종속변인으로 설정된 연구의

경우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21편에서

는 독립변인으로 연속변인인 상급자의 리더십, 조직문

화, 정서지능, 조직공정성,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

행복감, 교직윤리 의식, 그릿 등이 사용되었고, ‘변인에

따른 임파워먼트 차이 연구’ 4편에서는 독립변인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의 개인적 변인, 시설장의 변

혁적·거래적 리더십 수준, 근무환경 등이 사용되었다.

셋째,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가 매개변수로 설정된

‘매개변수로의 임파워먼트 연구’ 21편에서는 원장의 감

성리더십과 유아교사의 직무만족의 관계에서의 매개효

과, 교육공동체 인식과 교사-부모 협력 간 관계에서의

매개효과, 어린이집 조직문화가 보육교사의 행복플로리

시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매개효과, 유아교사의 직무스

트레스와 직업윤리가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매개

효과 등을 다루었다. 넷째,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가

조절변수로 설정된 ‘조절변수로의 임파워먼트 연구’ 1편

에서는 보육교사의 CCTV 인식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

에서의 조절효과를 고찰했다. 다섯째, 영유아교사의 임

파워먼트와 타변인과의 상관관계를 탐색한 ‘임파워먼트

관계 연구’ 2편에서는 타변인으로 유머감각과 직무스트

레스가 사용되었다.

Ⅳ.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 관련 연구의 연

구동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문제별 주요 연구결과

를 선행연구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문제를 통해 게재연도 동향을 살펴본 결과, 국내의

영유아교사 임파워먼트 관련 연구는 2005년 최초로 게

재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왔다. 즉, 2005년

부터 2015년까지 1∼7편으로 등락을 유지하다가 2016년

에 가장 많은 10편이 게재되어 급증했으며, 이후 2년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에 두 번째로 많은 9편이

게재되면서 다시 급등했다. 그리고 2022년까지 2편과 7

편 사이에서 감소와 증가 추세가 반복해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추세는 5년 단위로 연도를 분할하여 살펴볼

때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최근 5년인 2016∼2020년

의 게재 편수는 34편(39%)으로 이는 2011∼2015년의

23편(26.5%) 및 2005∼2010년의 18편(20.8%)에 비해 상

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결과적으로 영유아교사의 임

파워먼트가 학문적으로 주목 받으면서 관련 연구 수행

도 점차 증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연도별 연구동향은 영유아보육·교육계의

변화상을 통해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영유아교사의 임

파워먼트 관련 연구가 최초로 게재된 2005년은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질적 도약의 발판

을 마련한 뜻 깊은 해이다. 즉, 보육 관련 고유법령으로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2004년 전면 개정

후 2005년 공포 및 시행되었으며, 유치원 교육의 진흥

을 위해 제정된 『유아교육진흥법』이 2004년 폐지되

고 2005년 『유아교육법』으로 새롭게 제정되면서 초

증등교육과 어깨를 견주는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결과

적으로 공공성 확보를 통한 교육·보육의 기회 확대와

질적 제고를 통한 교육·보육 서비스의 도약의 시기와

맞물려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국내 연구가

시작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다음으로 2016년에 가

장 많은 10편이 게재되어 급증한 것은 전년도 대비 아

동학대의 신고접수 건수가 54.5%로 기하급수적 증가하

면서[30] 높은 자질을 갖춘 영유아교사의 필요성이 대

두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19년에 9편

이 게재되면서 다시 급등했는데, 이는 2019년의 개정누

리과정 시행으로 인한 유아교사의 자율적 역량 강화로

임파워먼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진 것으로 설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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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결과적으로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게재연도별 연구동향은 변화되는 교사역할과 질 높은

보육·교육과정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요구를 반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부수적으로 2020년 이후 연구물의

감소는 COVID-19의 확산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므

로 향후의 연구동향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연구문제를 통해 연구방법의 동향을 살펴보

았다. 첫째, 연구유형으로는 87편 모두 ‘양적연구’인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료수집방법으로 ‘질문지법’만

나타났고, 자료분석방법으로 ‘양적분석방법’만 나타난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본 연구결과는 영유아

교사 및 유아교사 관련 동향분석 논문에서 양적연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

이한다[31]. 이와 함께 ‘양적자료분석방법’으로 ‘영향(경

로)분석’, ‘상관관계분석’, ‘차이분석’, ‘기술통계분석’ 등

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통계분석방법

을 통해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가

다각적으로 고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임파워먼트는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인 변인이

므로 양적연구 방법만으로 수치화하여 결론을 도출하

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면담 등의 다양한 자

료수집방법과 나아가 질적연구나 문헌연구를 통한 심

도 있는 추후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둘째, 연구대상

을 분석한 결과 담임반 연령대는 ‘유아교사’가 대부분이

고 ‘영아교사’는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

는 상대적으로 영아교사에게 보호의 역할이, 유아교사

에게 교육의 역할이 더 많이 요구되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으나, 영유아교사를 연령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배출하는 현 교사양성과정을 고려할 때

영아교사의 임파워먼트에도 학문적 관심을 기울일 필

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를 측정한 도구를 분

석한 결과 사용된 척도는 총 3가지로 나타났는데[27,

29], 이들 모두 1900년대에 해외에서 개발되고 국내 연

구자에 의해 번역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와 함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다수 연구에서 Short와

Rinehart[27]의 척도를 사용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조직

맥락에서 개발된 다른 두 가지의 척도와 달리 해당 척

도가 학교 맥락에 사용하도록 개발되었기 때문으로 추

론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국내의 영유아교사를 대

상으로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척도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세 번째 연구문제를 통해 연구주제의 동향을 고찰했

다. 그 결과 ‘임파워먼트의 영향력 연구’가 가장 많이

연구되었고,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와

‘매개변수로의 임파워먼트 연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같

은 연구결과는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국내

연구의 학문적 역사가 20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영유

아보육·교육의 주요한 변인과의 관계가 다각적으로 검

증되어왔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국가수준의 영유아보

육·교육과정인 제4차 표준보육과정과 2019 개정누리과

정에서 강조되는 영유아중심과 놀이중심,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교사의 자율성과 책무성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조직 내에서의 권한이양을 통한 교사의 전문성 고

양을 의미하는 임파워먼트에 대한 연구는 향후 더욱 활

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및 후속 연구를 위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 관련 국내 학술지 논문만을 대상으로 동향

을 분석했다. 계속해서 임파워먼트가 중요해짐에 따라

국내 학술지 논문뿐만 아니라 석사학위논문과 박사학

위논문을 모두 포함하여 포괄적인 영유아교사 임파워

먼트의 연구동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대

상에서 예비영유아교사를 제외하고 현직에서 근무하는

영유아교사만 대상으로 동향을 분석했다. 예비영유아교

사도 영유아교사가 되기 직전의 교사 단계이므로 더 세

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예비영유아교사도 포함하여 연

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 관련 국

내 학술지 논문의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분석 대상 논문의 게재연도와 연구방법 및 연구주

제를 고찰했다. 연구결과로 첫째, 게재연도 기준으로

2005년에 처음 게재된 후 2022년까지 매해 지속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방법 중 연구유형은

모두 ‘양적연구’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은 ‘유아반교사’,

‘어린이집’이 가장 많았고, 측정도구는 ‘Short와

Rinehart의 척도’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자료수집방

법은 모두 ‘질문지법’이었고, 자료분석방법은 ‘영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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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분석’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 셋째, 연구주제는 ‘임파

워먼트의 영향력 연구’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가 추후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 관련 연구 설계

및 임파워먼트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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